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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남부발전, 통영시와 ‘굴패각 자원화’ 협력
- 버려지던 굴패각, 발전소 미세먼지 잡는‘석회석 대체제’로 재탄생 -

- 통영시 현안 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, 미세먼지ž탄소 감축까지 ‘1석3조’ 기대 -

□ 한국남부발전(주)(사장 김준동, 이하 ‘남부발전’)은 통영시와 11월 3일 

통영시청에서 굴껍데기인 굴패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의 

대체제로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□ 이번 협약은 막대한 양의 굴패각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시의 

고질적인 환경문제 해소와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감축에 기여

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통영시가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.

□ 그동안 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하는 석

회석을 사용하여 왔으나, 석회석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및 

채굴비용 증가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부발전은 어촌지역에서 다량 배출되지만 적절한 

재활용이 어려웠던 굴패각에 주목하게 되었고, 2025년 10월 하동빛드림

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굴패각의 미세먼지 저감제로서의 

가능성을 확인하였다.

□ 특히, 굴패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제로 상용화하기 위한 남부발전의 

이번 시도는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로, 해양 쓰레기로 취급받던 



굴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지역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

기대를 모으고 있다.

□ 본 협약을 시작으로 남부발전은 ‘굴패각의 석회석 대체 활용사업’의 

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지속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, 통영시는 

굴패각 수거 및 정제 시스템의 최적 운영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굴패

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.

□ 이를 통해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은 물론, 굴패각 정제를 

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, 고질적인 굴패각 처리현안 

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협약식에 참석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“굴패각 재활용은 단순한 미세먼지 

저감제의 대체를 넘어, 남부발전의 혁신적인 환경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사

례가 될 것”이라며, “정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

고,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남부발전 김준동 사장(왼쪽 세 번째)과 통영시 천영기 시장(왼쪽 네 번째)이 3일 
통영시청에서『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, 굴패각 활용 사업』업무협약을 체결 후, 

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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